
 

 

 SAY PLANT 박세영 사장 

 

 
 SAY PLANT (세이플랜트) 설립을 

축하드립니다. 회사소개를 해주십시오. 

 지난 10 월 1 일 정식으로 설립된 Say 

Plant 는 공장정보시스템 및 자동화에 대한 최적 

Solutions 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여온 전문가들로 힘을 합쳐 

설립한 회사입니다.  

 최근 고객들의 요구 사항이 보다 세분화 

되고 전문적인 동시에 기존에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현장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게 

됨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를 선호하는 추세이나 

원하는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Say Plant 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플랜트의 개선 

활동에 대하여 논의하고,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상호 협력함으로써 더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Solutions 를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문가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로는 

InfoTrol 의 김원호 박사, 엠피솔루션 이병로 

사장, 티엠솔루션 최시용 사장, Integru 문필성 

고문 등이며, Say Plant 는 전문가 그룹의 초기 

Consulting 및 영업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SAY PLANT (세이플랜트)는 현재 어떠한 

솔루션들을 확보하고 계시며, 솔루션 제공에 

따른 기술적인 지원 및 서비스 등은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로는 ACM(Abnormal Condition 

Management), EHM(Equipment Health 

Management), Plant(Operation) Information 

System, APC(Advanced Process Control), 

Process Data Analysis, Simulation & Modelling, 

Consulting, Hardware 등과 같은 대략 8 가지 

종류의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각 

솔루션별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www.SayPlant.com)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러한 솔루션 제공과 함께 기술지원 및 A/S 

등도 저희가 지원합니다. 분야별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필요하다면 솔루션 본사의 도움도 

받을 예정입니다. 모든 솔루션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까지 계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Say Plant 초기에는 우선적으로 고객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조사해 적합한 솔루션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고객에게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맨파워를 찾아 구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SAY PLANT (세이플랜트) 기업이념이 

ROH(Return on Human)입니다. ROH 가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ROH(Return on Human)가 갖는 의미는 모든 

시스템은 사람을 지원하여 사람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고, 모든 시스템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은 사람을 통하여 기업 

이념을 실현하고, 사람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Humanware 에 

대한 개념을 실현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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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나 정보시스템 구축은 더 이상 인원 

축소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기존의 단순업무를 자동화나 정보시스템이 

대신하여 업무량을 줄일 수는 있지만 시스템 

관리 및 기존 시스템에서 수행하기 어려웠던 

분석 및 개선 활동 등과 같은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인력 감소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업무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게 되며, 

회사로서는 같은 인원으로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기대 이상의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Say Plant 는 ROH 기업 이념을 통해 국내외 

각 분야별 최적의 솔루션과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고객의 환경과 눈높이에 맞는 솔루션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보시스템 구축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대기업과의 경쟁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동화 관련 대기업들이 

Total Solution 을 공급한다는 취지 아래 작은 

솔루션 업체들을 엄청나게 인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대기업이라는 이름과 함께 효과를 

보았지만 인수한 솔루션 업체의 개발 및 수행 

담당자들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현재는 제품만 

인수한 꼴이 되었으며, 또한 새로운 환경에 맞게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대기업은 돈으로 회사를 인수하고, 솔루션 

업체는 영업력에 한계를 느껴 이루어진 합병으로 

그 종사자들은 기업 환경이 맞지 않아 끝까지 

함께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합병이 많이 

줄어들었고, 사용자도 제품에 대한 식별 능력이 

뛰어나 무조건 대기업만을 선호하지 않고 각 

분야별 전문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유저가 공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일 먼저 숙지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일단 사용자들은 세계적인 최고의 솔루션을 

찾는 경향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하드웨어와는 달라서 한번 설치하면 품질 좋은 

제품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환경이 

얼마나 잘 맞는지 또 얼마나 잘 유지보수 

해주는지에 따라 그 성능과 효과 수명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적용 

환경이 맞지 않거나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얼마가지 않아 사장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공장정보시스템은 가장 중요한 경영자의 

결정을 위해 경영자가 원하는 정확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토록 하는 기반입니다. 편리성, 

완성도, 선진개념의 도입 및 제품의 통합성 등을 

이유로 기존 패키지를 선호하는 추세이나 

패키지의 경우 모든 Case 를 고려한 

범용시스템으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패키지가 갖는 장점에 

Customization 기능과 이를 위한 엔지니어링 

기술이 있는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장기적으로 전문가 그룹 및 사용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현재 기술적으로 외국에 종속되어 있는 

기술을 Implementation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독립하고, 최종적으로 자체 솔루션 개발을 통해 

해외시장을 공략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기반으로 일단 올해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들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면서 시장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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